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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개발로 교회 건축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교인들의 

돈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담임목사인 저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건축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

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교회 예산 절약. 효율적인 재개발 

협상. 교인들의 건축 헌금 봉헌. 그런데 이 일은 건강한 교

회론에 근거해야 하기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며 하

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1. 건축 기간에도 긴축재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의 

본질적인 사역보다 이 일이 앞서서는 안 되기에 긴축재정은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표시로 적립된 건축 헌금의 일부를 먼저 

성별하여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2. 교인들을 시위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재개발 협상을 위해 미리 C.M(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

사를 선정하였지만 양원사업단(LH)과의 협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인 가운데는 교우

들이 LH 본사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인들을 시위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

을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위 ‘알박기’(?)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선교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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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원 사업단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종교부지가 조성되면 가장 먼저 건축할 터이니 새 예배당을 건축 후에 예배당을 철거하기

로 가장 먼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단 한 가정도 떠

나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3. 그런 헌금은 드리지 마세요-건축헌금 작정의 원칙

교인들은 목사를 만날 때마다 장로님들이 얼마를 작정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돈 많은 순서대로 세우지 않았

습니다. 지식이나 명예의 크기를 헤아려 일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품과 인격 그리고 

믿음을 보고 장로를 세우려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물질적인 기준을 앞세워 장로를 세웠다

면 교우들은 저를 삯꾼 목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려 하니 무조건 장

로들이 누구보다 많이 봉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저

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며 건축헌금 봉

헌의 원칙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가장 큰 건축헌금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남아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를 봉헌하는 것이 가장 큰 건축헌금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얼마를 작정하고 얼마나 봉헌하였는지 묻지 마십시오. 다만 나와 우

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봉헌해야 하는지를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하지 않는 헌금은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헌금은 봉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

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

님도 부부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봉헌하는 헌금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섯째, 건축헌금을 작정할 수밖에 없고, 금융권 대출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